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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 속 거리 두기’ 동참을 위해 5월 

11일 서울역, 대전역, 오송역, 동대구역, 부산역, 창원중앙역, 광주송

정역 등 전국 7개 도시의 KTX역에서 대국민 생활 방역 홍보 행사

를 벌였다.

이번 행사는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건강한 일상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한국

수자원공사의 유역본부와 주요 지사가 위치한 전국의 KTX역 광장

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공사 임직원들은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생활 방역 수칙 안

내문과 지역 업체에서 구매한 휴대용 손 소독제 1만여 개를 배부했

다. 안내문에는 ▲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매

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방역을 위한 핵심 수칙이 담겨 있다.

또 임직원이 급여 일부를 자발적으로 반납해 조성한 재원을 활용

해 더블 기부 프로젝트를 펼친다. 네이버 해피빈 사이트의 이중(더

블) 모금함에서 국민들이 대상을 선택해 기부하면 공사가 모인 기

국사봉 

부금과 같은 금액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기부 활동은 한국수자원공

사와 네이버 해피빈(네이버 공익재단)이 함께 진행하며 국민 누구

나 온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다.

기부 대상은 생활 방역과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과 가구

를 대상으로 약 20개 사례를 선정하고, 5월 11일부터 2개월간 모금

이 진행된다. 지원대상별 모금 한도는 990만원이며, 총 모금 목표액

은 1억9천800만원이다. 총 목표액의 약 50%인 1억원을 공사가 기부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 화훼 농가를 살리기 위해 꽃바구니 전달 

이어가기(플라워 버킷 챌린지), 자율 모금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전국 131개 지자체에 댐·광역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공사 보

유 자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6개월간 임대료 35%를 감

면 또는 납부 유예하는 등 서민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

고 있다.

박재현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응원하고, 생활 

방역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수자원공사, 국민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응원합니다
급여 나눔과 국민 모금 통한 취약 시설·가구 지원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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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재현 사장(오른쪽)과 
직원들이 KTX 대전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생활 방역을 홍보하며 손 
세정제를 나눠주고 있다.
2 박재현 사장(오른쪽)이 
플라워 버킷 챌린지에 
참여해 꽃을 전달하고 있다.


